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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가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
시민들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
심 곳곳을 싱그러운 꽃으로 단장해나
가고 있다.
시는 전주시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한

일일초와 한련화,�산파첸스,�백일홍 등
초여름꽃 9종 57만본을 전주역광장,�노
송광장,�한옥마을과 충경로,�효자로 등
에 배치된 화분과 화단에 심고 있다.�
시는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 심어진

꽃을 감상하며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
록 흰색과 파랑색 계열의 초여름꽃을

대비 식재하고,�백일홍와 일일초,�산파
첸스 등 수직적인 요소를 도입해 보는
이로 하여금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
있도록 조성해나가고 있다.
특히,�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

민들이 느림의 미학과 전통의 멋을 고
스란히 간직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
있도록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과 덕
진광장,�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앞 등 도
심 주요 지역에 배치된 이벤트 화단은
‘품격있는 문화도시,�전주’를 각인시
키는 장소로 가꿀 계획이다.

시는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울긋불
긋한 여름 꽃의 향연을 통해 관광객과
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
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“도심에

식재된 꽃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
힐링할 수 있도록 자연이 우리에게 주
는 선물”이라며“모든 사람들이 함께
즐길 수 있도록 꽃을 뽑아가거나 훼손
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
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”고 당부
했다.� /기동취재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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